
4월 27일 해남병원. 지역 독거노인 20여

명이 해남경찰서가 준비해준 버스를 타고

해남병원에 도착했다. 해남 경찰서 권세도

서장을 비롯한 경찰들의 부축을 받은 거동

이 불편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처

럼 병원을 찾은 것이다. 병원에서는 해남

병원 김동국 원장이 독거노인들을 따뜻하

게 맞았다. 독거노인들은 해남병원에서 의

료검진 및 진료를 받은 뒤 또 다시 경찰들

의 도움으로 경찰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

갔다. 

“사랑을 나누는 밝은 사회 만들기에 함

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.”

“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

합시다.”

권세도 해남 경찰서장(50세)과 김동국 해

남병원장(60세)은 지역 독거노인 의료봉사

서비스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덕담

을나눴다. 

권세도 서장과 해남 토박이인 김동국 원

장은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나이를 떠나

뜻이 잘 맞는 도반이다. 우연한 기회에 자

리에 합석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지역

사회 현안으로 자식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

는 독거노인 281명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

하다는 생각을 함께했다. 이후 권 서장과

김 원장은 수차례 만남을 갖고 실행방안을

짜왔다.

독거노인 의료봉사 서비스를 처음 제안

한 사람은 권 서장. 권 서장은 지난해 7월

서울관악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다 해남

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뒤 초도 순시차 노인

당에 들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독

거노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식했다. 그래

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의

임무 중 특히 농촌경찰의 역할을 생각해 틈

새행정을구상했다. 

권 서장은“지역사회에서 무의탁 노인

진료와 낙도지역 무료진료를 펴고 있던 해

남병원 김동국 원장과 만나 여러 차례 의견

을 나눈 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신감을

얻게됐다”고밝혔다.

“처음에는 별난 경찰서장이구나.”하는

마음이 들었지만“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

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권 서장을 보

고 정말 훌륭한 분”이라 생각했다고 김 원

장은 말한다. 김 원장은 해남군의사협회(회

장 이상호)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얘기해

지역 5대 종합병원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

도했다. 

1959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권세도 해

남경찰서장은 고교시절 여행비가 없어 친

구들과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고. 그 당시

여수 흥국사를 찾았는데 사천왕이 무섭기

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편안했다고 한다.

그래서 대학시절에는 순천 선암사 북암 서

암 절골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방학을 보

냈다. 

서울생활을 할 때도 마음이 답답하면 승

가사와 진관사를 찾아 부처님을 친견하고,

마음을 수양했다. 요즘도 해남 대흥사에

들려 참배하고, 주지 몽산 스님과 대화를

나눈다. 또 절에 행사가 있으면 적극 돕는

것은 물론 빠지지 않고 참가한다. 

그래선지 부처님의 대기설법(사람의 수

준에 따라 법문해줌)처럼 지역과 상황에 따

라 서비스도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.

즉 농촌에 걸맞는 치안행정이 그것이다. 농

촌경찰은 농촌의 실정에 맞는 대민봉사를

해야 한다는 것이다. 일선 경찰들에게도 작

은 것부터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

조한다.

해남병원 김정국 원장은 1948년 태어나

면서 부터 고향을 떠나지 않은 토박이. 해

남 대흥사 신도인 김 원장은 젊은 시절 몇

개월 동안 절에 머물며 출가를 생각했을 정

도로 불교와 인연이 깊다. 대학 재학시절

방학동안에는 대흥사 일지암에서 생활했

다고 한다. 현재도 병원장실에 부처님을 모

시고있다.

선친이20년이상대흥사신도회장을맡았

던 故 김재현씨이고, 어머니 故 추순덕 보살

도 여신도 회장으로 활동했었다. 차에 관심

이많았던김재현씨는대흥사일지암에서전

국처음으로다인회를결성하기도했었다. 

가정의 이력이 이렇다보니 현재 해남 대

흥사 신도회장인 형님 김동섭 이사장(의료

법인 행촌재단)을 비롯해 온 가족이 돈독

한 불자이다.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무의

탁 노인 진료와 낙도지역 무료진료 활동을

했고, 해남 대흥사에서 펼치는 사할린에

절과 병원을 짓고 동포들을 돕는 행사에

적극 참여하고 있다. 올해는 사할린 동포

병원에 엠블런스를 한대 기증할 계획도 세

워두고 있다.

<아미타경>의‘지중연화 대여거륜 청색

청광 황색황광 적색적광 백색백광 미묘향

결(池中�華 大如�輪 靑色靑光 黃色黃光

赤色赤光 白色白光 黴妙香潔): 보배 연못

가운데는 큰 수레 바퀴 만한 연꽃이 피었는

데 푸른 빛은 푸른 광채가 나고, 붉은 빛은

붉은 광채가, 흰 빛은 흰빛 광채가 나며, 지

극히 미묘하고 향기롭고 정결하다)’라는

구절을가장좋아한다는김원장.

“‘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

팥이 나오며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’는 이

말을 가장 즐겨 암송한다”는 김 원장은“좋

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만나 일을 하

다보니 자꾸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다”고

말했다. 김 원장은“내가 갖고 있는 것을 회

향하여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면 최선을 다

할것”이라고피력했다. 

권세도 서장과 김동국 원장은“독거노인

의료서비스는 매달 정기적으로 펼칠 예정

이며, 내년부터는 지역의 전체 독거노인

55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

다.”고밝혔다.

해남/글=김원우기자∙사진=고영배기자

“부처님 일로 마음 통했죠”

권 서장, 농촌 실정에 맞는 틈새행정 구상 중

김원장과 생각 공유 독거노인 의료봉사 나서

청년시절 불교와의 인연이 대민봉사에 큰 도움

“매달 정례화 예정 내년엔 5500여명으로 확대”

김동국 해남병원장∙권세도 해남경찰서장[ ]
땅끝마을서 부처님 삶 실천하는 두 사람

김동국해남병원장. 권세도해남경찰서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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